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드립니다. 

콜롬비아에서 2020 년 새해 첫 선교 편지 보내드립니다.  

최근 콜롬비아 반군 민족해방군(ELN)의 무장파업으로 정세가 편치 않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해주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와 저희 농아 신학생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메데린에 있는 농아인들에게 추가적인 신학교 홍보로 현재 평균 20 명이상의 

농아학생들이 출석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야간 수업은 월 ~ 금 오후 6 시부터 9 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주일엔 오전 10 시부터 12 시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 월부터는 메데린에서 멀리 있거나 형편이 되지 않는 콜롬비아 전국에 있는 

농아인들을 위하여 ZOOM(화상회의 앱)을 통해 월부터 금까지 강의를 실시간으로 함께 

보여주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농아인들이 ZOOM 을 통해 

수업을 함께 하고 싶다고 제안하여 시작하였는데 주일 예배에도 ZOOM 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 많은 콜롬비아 농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농아인들이 참여하여 화상을 통해 성경공부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생각보다 반응이 좋고 효과적으로 많은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많은 농아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 주 토요일 오후에는 농아 신학생 3 명을 함께 데리고 메데린에서 1 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에 가서 5-10 명의 농아인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기도로 섬겨주시며 후원해 주셔서 농아신학교 운영에 어려움 없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 월에 진행하려고 하였던 비자 신청이 여러가지 상황으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1 월 중순에 콜롬비아 반군인 민족해방군이 무장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하여 

시민들에게 거리에 나오지 말라고 경고하여 한동안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 월 29 일과 2 월 21 일에 두 번이나 보고타에 다녀왔으나 갈 때마다 비자 

담당자의 안내 절차나 안내 서류가 달라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수화 통역사와의 소통 문제도 있어 비자 신청 진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던 중에 현지 비자 대행 사무소를 소개 받아 비자 신청 대행을 맡겨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준비 서류 등 절차를 잘 진행하여 주어서 기존 농아 

클럽에서 발급한 서류 외에 추가 보완 서류를 준비하여 비자 신청을 한 상태이며 서류 

신청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인터뷰 일정이 잡힌다고 하였습니다. 진행 사항을 다시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난 1 월 말에 보고타에 방문하였을 때 오랜만에 보고타에서 가르쳤던 농아 신학생들과 

농아 성도들을 만나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2020 년도의 특별한 선교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아인 동성애자들을 만나 복음 전파 

2. 메데린 주변 지역의 농아인들에게 복음 전파 

3. 신앙 수련회 (*5 월 15 일 – 17 일) 

4. 세미나(주제:이혼에 대해) (*4 월 11 일 오전 10 시) 

5. 무직 농아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일자리 찾아주기 

(*지금 몇몇 농아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학생들 중에 생활이 많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후원에 진심으로 늘 항상 감사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귀 교회와 모든 가정, 사역에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농아 신학생들이 앞으로 주님의 귀한 교역자가 되어 많은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2. 강의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학생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3. 장기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4. 사역하는 제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김정철 목사 드림. 
	



 
 
 
 

 
 



 
(메데린 농아 신학교 개강 피자파티, 수업 모습) 
 
 
 

 
(보고타에 잠시 방문했을 때 보고타 신학생과 성도님들을 오랜만에 만나 말씀을 

나누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